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브라질, 12월 대체에너지 생산
Petrobras, 식물성 디젤연료 H-바이오 … 1억4500만달러 절감

브라질이 12월부터 신개념 대체에너지인 H-바이오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9월12일 보도

했다.

H-바이오는 기존의 디젤에 피마자, 콩 등으로부터 추출한 식물성 기름을 혼합한 연료로 환경오염 요소를 

줄이고 품질을 높이면서도 디젤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영석유기업 Petrobras의 고위 관계자는 “식물성 디젤 연료로 알려진 H-바이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대

부분 끝나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Petrobras는 2007년 말까지 25만6000㎥의 H-바이오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인데 디젤 소비량을 현재보다 

15%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디젤 수입 감소에 따라 연간 1억45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Petrobras는 2008년 H-바이오 생산량을 48만5000㎥까지 확대해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.

브라질 정부는 장기적으로 H-바이오의 대량생산과 대규모 내수시장 형성을 유도해 콩 및 피마자 재배 농가

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상품으로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. (상파울루=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

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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